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、 박 참 길 신부-

요늘 복음에는 유대교의 정결례에 대한 예수넙의 견해 
와 초대교회 및 복음작가의 견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

(1 - 5, 14-15, 17-23철)， 아울러 마음과 행실이 일치하 
지 않는 위선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술되어 있다. 
하느닝의 업의 본질을 경시하연서 그 외적 준수만을 

규정한 종교법 조항을 경고하는 내용이 그 골자이다. 
식사 천에 손을 씻는 규정은 오세법￡로서 성서에 기 

록되어 있는 규정이 아니고1 후태에 합비들이 추가한 천 
풍이었마. 바리사이파 사랑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피상 
척인 판슐들이 히-느넙왜 법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￡ 
로 여겨.:<]게 되었다.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사야 예언서 
률 인용하여 대꾸하섰다. “이 백성이 업술로는 나를 공 
겸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냐 있구나. 그둘은 냐 
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랑의 계영을 하느닝의 것인양 가 
르친마"(이 사야 29, 13) 
식사전에 손을 씻고 안씻는 것은 위생상의 문제이지 

사랍됨을 근본적무로 결정짓는 중대사가 아니라고 예수 
께서는 단정하셨던 것이다. 

음식에 판한 규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결한 
음식괴 불결한 음식을 구분하는 규정을 예수께서는 철폐 
한셨다 . “우엇이든지 밖에서 폼 안4혹 들어가는 것은 
사랍을 더럽히지 않는다. 더럽히는 것윤 도리어 사랑에 

케서 나오는 것이다 

결국 한 마다혹 요약하자연 예수께서는 우리를 율법에 

서 해방시키셨마， 사도 바울로는 빛냐는 예지로 이 사실 
울 이렇게 설파하였다. “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
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옴이 되었읍니다. 그러니 마음을 

굳게 억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싱시요"(갈라 
5, 1) 
그러나 국법이나 사회의 인숭 그리고 교회의 현실을 

올 혜 얼마나 많은 ‘종살이 멍에’가 우리를 속박하고 있 
는가? 
질서를 위해서는 규뱅 이 훨요하고， 규뱅이 없A연 해 

ó]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. 다만 규법의 필요성윤 안정 

하되 경천인애에 도웅이 되는 규범만 필요하다고 당연 
할 수 있겠다. 사랑의 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규법은 그 

흔채가치를 자동척￡로 상실한다. 사랍을 사랑되케 하는 

원리는 사랑과 사랑에서 파생한 가치들 뿐이기 혜문이 

다’ 
(창인동 성 당 보좌신부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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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부산시내 공장에서 야간작엽을 하는 일부 여공들。r 
장을 쫓기 위해 중독성이 캉한 각성제를 상융 복용하고 
있는 것￡로 알려졌마 . 

이같은 사실은 지난 11알 강도살인 혐의로 부산 영도 
경창서에 구속된 윤모양 ( 17)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
밝혀졌다. 
융양에 짜르연 자신윤 지난 79년 봄 영도쿠 동삼동 Y 

어망에 근무할 혜 김모양(17) ， 최모양 (17)둥 동료 10여 

명과 함께 야간작업 혜마다 피로와 장올 쫓기 위해 한얄 

에 40원씩 주고 각성 제 를 사서 하루 1~2알씩 복용해 왔 

는데， 많은 동료들이 예사로 복용하고 있다는 것 . 
융양윤 또 지난 81년초 K어망A로 직장을 옮기고 난 

후에도 계속 각성제를 복용해 왔A며， 한혜는 하루 5알 
이나 한꺼언에 먹어 실신한 적도 있마고 말하면서 이 약 

을 먹은후 마읍날 낮에 잡이 오지 않고 두통이 심해 고 

생올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. 
이들이 복용한 각성제 설명 서에는 주의사항￡로 rol 

약을 상용시 불안， 불만 둥의 종세도 나타날 수 있다」고 

표시돼 있다. 

융양윤 지난 6일 장오 10시께 영도구 동삼동 미창석유 

앞 해안에서 동료 김모양(14)을 바다에 에밀어 숭지게한 

후 검양의 벡속에 든 월급봉투에서 현금 6만8천원을 꺼 

내 달아났마가 불장혔다 
위 이야기는 지난 8월 20얼자 신운기사이다. 
한참 꿈을 키워야 할 소녀가 어쩌다가 그러되었다는 
이아긴가 . 누가 책임울 져야 할 일인가. 몇훈 되지않는 
봉급을 받겠다고 각성제혹 잠을 쫓아야 했고， 다음날윤 
두통에 시달리고， 끝내는 어린 동료를 물에 빠뜨려 죽이 
고 카방에 든 돈을 훔쳐야 혔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야 
야기 만ξ) 로 돌릴 수도 없다. 눈을 종 강고， 묵상 좀 해 
보자. 



(2) 숙 정 이 

口 200주념 준비특집 ( 5 ) 

200주년은 정 신운동으로 

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은 우리 교회 에 게 쇄신올 줍 수 
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. 그렇다연 무엇보다도 200주년 
을 준비 하는 우렌 들에 게 는 정 신운동이 필요하마. 200주 
년 정신운동은 신도들에게 200주년의 의미률 얼깨워 주 
고 신앙심을 좀더 각성시켜 교회의 쇄신을 추구하는 운 

동이 되어야 한다. 이러한 200주년 정신운동의 추진올 
위해서는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하며 마음과 같은 제안을 
할 수 있을 것이다. 
φ 기 도운동 : 200주년을 뭇갚게 맞이 하고 200주년의 

오든 사엽이 성공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신도들의 기 
도가 결실히 요청된다. 따라서 교회 천례 해에 200‘주년 
기도운이 바쳐져야 한다. 그러고 200주년 기도운 이외에 
도 묵주신공을 비 훗한 각종의 기 도가 동얼한 지 향으로 
바쳐져야 한다. 

@ 성서운동 : 성서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
다.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드높히고 튼튼히 하기 위해서 
는 성서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청된다. 따라서 200주 
년을 준비하고 신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튼튼한 기초를 
제공해 주기 위한 성서운동의 천개가 필요하다. 

@ 전례운동 : 천례는 교회 공동체의 중심적 의례이다 
세계 교회사를 올 때 전례 쇄신운동은 교회에 활력올 불 
셔넣어주고 교회의 쇄신을가능하게 해주었다. 우리 교회 
의 쇄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전례 운동이 필요할 것이며 
이를 통해 신도들은 전례 공동체에 대한 소속 의식을 강 

호}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마. 
φ 교회재일치운동 : 바티칸 공의회의 정、신을 딱라 교 

회재일치 운동이 200주년 정신운동의 알환~i료 천개되 어 
야 한다. 이는 한국에 크리스티아니츰을 200여년 천에 
처음￡로 천해준 우리 ?신앙의 선조들이 낭겨준 공덕에 

대한 보당이 될 것이마. 그들은 하나로 일치원 교회를 
」원했을 것이마， 

@ 신성단체 및 운동체의 활성화 : 각종 신섭단체 및 
운동체를 한국 교회의 전통과 정묵시킬 필요가 있을 것 
이다. 이를 위해 기좀의 각종 단체와 운동체에 한국 교 

회사상의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이 요청된다. 
@ 표준 교리서 현찬 : 교회를 모르는 일안안올 위한 

표준 교리서 펀찬 작엽이 필요하다. 일만안을에게 특히 
예비자에게 정신적 생명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이 작업 
운 정 신운동의 분야에서 추진되 어 야 마땅하다. 

@ 한국 교회사 교육 : 한국 교회의 전통을 알려주고， 
진도둘에케 한국 천주교회의 얼원이라는 자각을 주기 위 

해서는 한국 교회사에 판한 교육이 요청된다. 

추단 • 포목(혼수 • 회화훌 
갑)도매상 

각종 총， 이불(영크)카빼지 
도매상 

서 울 주 단 

고운추억을 

만들어 보세요 

전일관광 
전화@ 6666 ~ 8 

조 (안토니오)선 

박 (가브리옐)용 이 

안내합니 다 

전확 @ 045 3 

천주 중앙정당 갱운 옆 
김 안토니오 

숲정 이 500호 기 념집을 읽고 

심 그
 口

숙
 

• 

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냉철하고 진실하게 、、
대 벤하는 글을 대 하기 란 참으로 어 컴 다. 신운 • 잡지 는 
많아도 참펀 언론이 없고， 지식안은 혼해도 지성안은 드 

운게 우리의 현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날 것이마. 이러한 
때 숲정이 500호 기념집을 읽고 강동하지 않을 수 없는 
것은 아마도 이 책에서 찾은 그 갚은 진실함에의 만가움 

과 외로운 외침에 공감한 혜운이 아난가 생각된다. 

이 황량한 시대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
할지를 영료하게 일러주는 사제강폰， 알기 협게 풀이판 
천례와 교리 해설， 교우들의 신앙 생휠의 모습， 더우기 

국내외적A로 걱변의 시기였던 지난 10년 동안에 오로지 ι 
진실만을 위하여 의연히 투쟁해 온 천주 교구의 수난사 ( 
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망라판 ‘숲정이 기념집’이야말 

혹 이 시대의 산 기록이요， 중인이라 할 수 있겠다. 님l 
록 지나간 시간에 얼어난 사실， 엮어진 글이지만 과거의 

것￡로서만이 간과될 수는결코없고오늘， 그러고내 
일로 이어지는 가폴릭 정신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. 

또한 순교의 피 로 얼룩진 이 고장 가툴릭 인들의 숭고한 
넋을 기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이 책이 주는 특정 중 
의 하나다. 

본 독자로서는 이 책이 명신도에게는 밀읍의 심화자료 
후서， 예비신자에게는 교리 공부의 지첨서로서， 그러고 

• 이교도에게는 복음의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를 갖는마고 
믿어 마지 않는마. 거침없는 필치의 혼쾌함과 가슴 뿌듯 
한 사랑을 많윤 교우 혹은 독자률과 함께 나누고 싶다 . 

@ 중·고 교리 ‘경시 대회 실시 

(모범 답안고지) 

지난 22일 교쿠 중 • 고연합회에서는 전 본당 학생들을 
대상￡로 일제히 교리 경시 대회를 개최했다. 금벤 교리 
경시는 특별히 한국 천주교회사툴 출제 범위로 내세워 

200주년을 앞두고 우리 학생들에게 선조들의 신앙과 순κ 
교의 얼을 다시 한 벤 얼깨우게 혔다. 
다음윤 본 경시 대회의 출제에 따를 .5:.법 답얀이다. 
많은참고바란마. 

_1_1_@_1_2_1_<한-.1_3_1_φ~I Lì二φ_1_5_1--.!φ-
펴_1-앙_1_7_1_흐L효L맏_1_9_Uι-L.!9J-，믿
_11_1_<~U-.J2J_φU)3J _@U}4J_φ1-.!2.5 J _ <!l __ 
161 0 1171 __ X 1 181 0 1191 x 1201 0 
21 1 이승훈(베드로) 1 22 1 200 1 23 1 신해 1241 신유 
251 기 해 1261 영 오 1271 영 인 1 28 1 1831 
291 유항검 (아요스영) 1 30 1 1937 1 31 1 박정얼(미카옐) 
펴낀파낸 1331 정해 1341 이봉금(아나다시아) 
351 유대철(베드로) 1 36 1 103위 / 
|조화서 (베드로) 이영서 (베드로) 정원지 (베드로 

37 I 정운호(발도로메요) 손선지 (베드로) 
|한원서(에드로) 조윤호(요생) 

381 정 약종 주교요지 1 391 14 
l 중 : 깅매건(얀도헤아) 
| 고 : φ 우리 냐라 최 초의 서 양 사정 정 동자 

40 i @ 우러나라 최츠의 洋語 체득자 
@ 우리냐라 최초의 유학생 
<!l 우리냐라 역사상 최장의 장거리 여행자 

←→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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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 ) 

성모 土龍 센타 
(뿔 베네닥도 수도원 제조) 

전북총판 : 성 모영 원 3충 309호 

천화 @8091 

정융영엽소 : 정주시 천화국앞 

천화 6 3 7 2 

정 

<파 
."...、‘(、..... ‘ 
-、‘--、-
랭 볕이 내 리최는 19일 한낯 2시부터 

-땅장 3시간여 ， 마침 주임 이 내권 신부
넘의 회캅축하까지 겸한 본 성당 축성 

식이 박 주교넙 주례로 각지에서 모인 
.신부닝등과 수녀넙， 기관장넙들 그러고 

천여명이 넙늪 교우들의 축복속에 성황 
리에 펼쳐졌다 . 아마도 처음부터 꿀벌 

의 역사를 마짐한 이 날이었기에 교우들 

의 환성과 감격도 더욱 크고 진한것 갚 

았다. 

숲정이 성당은 1 ， 300여 신도에 거의 

-순수 자체헌픔과 본당 교우들의 열과 

ι성 ， 그라 고 접 념 ξ로 이룩된 정말 귀한 
전당이라고 밖에 더 표현할 갚이 없마. 성당， 유치원， 수녀원 둥 총385형 에 1억 1천이 
넙는 공사비 ， 참A로 숲정이 교우들은 대단했다. 신부닝과 수녀닝 그러고 고마운 형제 

‘자애들께 심싱한 경의와 축하와 성원의 박수를 가득 보내마지 않는다 . 

口 익산농원 진료소 및 수녀원 준공 
재생의 삶을 다지고 있는 이곳 나환자 정착촌， 삼례본당(주입 황 인규 신부) 소속 익 

산 (왕궁)농원에 에망의 진료소와 수녀원이 준공되어 지난 20일 박 주교닙을 비롯 많은 
정직 수도자와 지역기판장 그러고 500여 교형들이 참석한가운데 성대한 축하식을 가졌다 
본 건물윤 상록수회 (김 창석 신부)에서 쿠입해준 210명 의 대지위에 총 42영의 아당한 

진료소를 겸한 수녀원￡로 단장되었는데 공사비(총 2， 350만원)는 한국 냐사엽연 ( 1천만 
원)과 동정성모회 총원 (4액만원 ) , 이리 성모영원 (300만원 ) 의 득벨지원을 받이- 이 곳 주 
민들의 땅과 노력으로 낙성을 보게 펀 것이 다 . 
앞￡로 이 곳에 서 는 동정 성 오회 수녀들의 붕사와 헌신￡로 환자 치료는 물론 탁아소까 

찌 개설， 사랑과 복음올 성￡며， 지역사회 개발에도 큰 몫올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에 
가득 부풀어 있다 . 

口 상판 천주교회 강당 낙성 
지난 22일 상판본당에서는 교우들의 영원이었던 새 강당(교리실， 사무실 포항)을 신 

」축， 주교닝을 오시 고 대 봉헌잔치를 벌였마. 

빈촌에 힘겨운 과엽 임을 각」요한 출말이었지만， 원로 주임 이 상호 신부닝의 간곡한 
호소에 천임지 (전동， 복자， 부안 둥) 교형들과 본당 신도들의 띄냐는 헌금으로 1 ， 000여 

:만원을 들여 40여영 의 산뭇한 회판을 마련하게 펀 것이다 . 모두에 게 깊운 감시-드린다. 

口 전자오르깡을 기 증받은 서 학동 • 삼례 본당 
성모 승천 축일을 맞이하여 서학동 성당 성심부녀회 회원 (22영 ， 회창 윤 수산냐)과 

상례 자모회 에 서 는 천자오르간을 본당에 기 증하여 하느넙 께 더 아름당고 장엄 한 찬마 의 

노래를 드럴 수 있게 되었다. 어느 가정이든 제얼 어려운 일에서부터 쉬운일 좋은일 롯 
-운일 둥 어머니의 손걸이 닿지 않는 일이 없다. 서학동 성성부녀회와 상례 자모회 회원 
윤 본당에서 어머니의 역활을 도맡아 온당 행사 및 학생교육의 뒷바라지까지 아갱없는 
봉사를 하고 있다. 이 회들은 매월 정기오임을 가져 회원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성경 

‘연구로 신심을 높이고 있다. 회원 여러분을께 하느닝의 축복 가득하시걸 기원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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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성 성당 

서Z 

숲정이 새 디 전주 

김 

장 

장(1lJ-지 거 l 채 (마리 아) 

전주 남문옆 

(대지옥욕탕 입구} 
전화 6-4989 (사구활구) 

금·은· 보석· 시계는 

보 

천화 @ 2 62 8 
이 마리아(영자) 
범 띠또(벅배) 

전주꽃 직매장 
진선미 꽃집 

꽃꽂이 수강생 모집 

조화(종이 꽃) 대여 

(SS) F A S H 1 0 N 

三훌物훌 전주 특 약점 

織l 신사복 영국모드 세계적인 쿄트의 명문 
，.엇l 버 킹 겁 런 던 포 그 

경5 (주) 유 율리안냐 간이복·섬인용 
아동용 • 주니 어 천주시 중앙동 37r 96-2 

~우l 크 엔 드 삽화약국 옆 
천화 @ 4 4 5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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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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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. 사제 총회 : 얼시 -8월 30일 〈월〉 오전 10시 30붐， 장소-가툴릭 센타 회의실 
2 교리교사 월례회 : 4지구-8월 30일 오후 6시 복자성 당， 1 ;1: 1구-9월 5일 오후 2시 , 신태 인 

3. 4 지구 주일학교 단체 영화관람 : 일시 -9월 1일(오후프로) , 제옥-심계， 장소-전주 쿄리아 극장 
4 , 200주넘 기념주일 : 9월 5얼은 200'주년 기넙행사블 성공적A로 치르기 위하여 제정된 주일입니다 

※ 특별헌금 있읍니다 
5 . 축 ! 영명 : 9월 4일-모이세 이상섭 신부닙 

(4) 

「

김영흰 
황인구 

r、r、r、

(서학동) 
、-'、ι 、-'

1 , 사도회 월례회 : 다음주 공식미사 후: 
2 , 어머니 성서모임 : 9월 첫주부터 시작 
3 , 여l 비자교리 : 다음주일부터 
4 . 주일학교 개학 : 9월 4일부터 (토요일 오후 2시) 
5 , 80념도 영세자 특별교리 : 9월 6일 ~10일까지 

(저녁미사 후 8시부터) 
대부 대오닝을께 협력바항니마 

6. 다음주 전례담당 : 독서-(!)김한기 @김수걸 
口 지 난주 봉헌금 : 258， 526원 교무금 : 219， 000원 

주입 신우 
사도회장 

@2276언 전화 

'"''"''"' 션 화@7366 추임 신부 이 대 검 ι h 

(숲절이) 수·유@9567 사도 회장 김 수 검 양lp9 
1 9월듣 복자성월 : 매 마사후 성월합니 다 야월 6시’-， " 
2. 누깔다 부녀회 월례회 : 9월 4얼 유~t꺼 -1 ;);:) 
3. 사도회 월례회 : 9월 5일 공섞미사 후 1 
4 . 묘안회 월례회 : 29일 공식미사 후 
5. 차주 전례담당 : 해설-이철수， 
독서 -(!)이 원걸 @강원3'.， 기 도-강 

6 , 미사참례자 안내 ; 나흥댁， 문스멜라， 
숙J 이윤자 
지 남주 볼힘금 : 474， 250원 

'"''"'、 수엄 까| 우 운 절 현 
(중앙) 천화 @)1711~3 보좌 신부 박 인 호 
'-" '-" 사도 회장 김 인 혐 

※ 성경읽기 : 고린토 전서 1~10장， 루가복음 1장~6장 
1. 프란치스교 3 회 : 오후 2시 캉당 
2. 성전 신축기글 신입해주신 문께 감사드립니다 
정계순 · 변현쿠·허인엽 (각 5만원)， 김유순 (20만원) 
박봉수 (3만원)， 한귀석 (50만원) 
총계 -80， 798， 000원 

3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: 불섬양연A로 협조해 주신 형 
제 자매닝들께 진심으로 강사드렵니다 

4 , 9 월 5 일은 한국선교 200주념 기념주일입니다 
순교 선열들의 믿음을 이어받아 이땅에 쿠원의 빛을 
새롭게 하기 위한 84년 200주년 기념 준비사업에 협 
력하는 마음A로 준비된 봉투에 정성껏 봉헌하세요 

5 . 복자반 영세식 : 9월 12일에 있읍니 다 
많이 기도해 주세요 
지난주 봉헌금 : 721, 836원 

삼 
정공순， 이 정 

교무금 : 322， 50Q원 口

r"-

口

'"''"' 신부 @6208 주임 신우 
〈전 동) 전화 사무 @3222 보좌 신부 
'-" '-" 수녀 @8347 사도 회장 

1. 사도회 : 다음주 공식 미 사 후 
2. 유마세례 : 다음주 8시 30분 미사후 

3. 섬가정회 : 9월 1일 오후 2시 
4 , 자모회 피정 : 9월 7일 

5 , 주일학교 성지순례 : 9월 12일， 미리내， 자연농원 
학생 -3천원， 학부형 -5천원 

6. 젊은이 성가대 : 유능한 반주자 쿠합니 다 
7 . 학사님 :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음니마 
8 , 숲점이 500 호 기념집 발간 : 사무실에 숲정이 500' 
호 기념칩이 발간되어 있융니다. 않은 애독바랍니 다 

9 , 다음주 전례담당 
아갱미사 : 해설-박종구， 독서 -φ이 헌재 g엄덕배 
공식마사:해설-양현홍， 독서 -φ정·금태 @백종홈 
저녁미사 : 해설-경양수l 독서 -φ김동수 @이승호」 
지난주 볼헌금 : 560， 420원 

r、r、r、

(파 EI 마) 
、ι ‘J、J

1 , 오늘 하안또니오 신부님의 특별강론이 있융니다 

(푸른 군단 지도신부) 
2 . 유아세례 : 오늘 3시 30분 미사후 
3 . 기사회 : 마음 토요일 오후 2시 
4 . 사도회 월례회 : 다음주일 
5. 9 월 복자촉일에 영세식이 있을 예정이오니 

들은 교리만에 열성히 참석하시기 바량니다 
6 . 새 복사단원 : 축하하연서 자기 정한 날에 빠지지 말 
기를 

지 난주 봉헌금 : 208， 790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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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일 
황희상 

주임신부 
사도회장 

디 

주임 신쑤 서 석 기 
보좌신부 안 월 문 
사도회장 양상앓 

1. 월례회의 : 진복회， 부녀회 꼭 빠지지 마세요 
2. 사도회 월례회의 : 다음주 임원닙들 꼭 참석하세요 
3 , 예비자교리 시작 : 금주까지 접수마강 
다음반 접수 시작 

4. 젊은이들의 모임 : 성서， 생활화를 위한 
함께 할 젊윤이들을 기다립니다 

5. 화단 제초작업일 : 30~31일 
6 , 주윌 미사시간때 늦지맙시다 

성서， 성가접 꼭 지참 바랍 
7. 비품은 꼭 제자리로 돌려 놓읍시다 
口 지 난주 봉헌금 : 574， 360원 

모임입니다 

추입 신부 김 정 월 
〈노솜동) 신 부 @0969언 보좌 신쑤 박 성 월 

'-" '-" '-" 수·사 Cl!J 'lO ::l2 사도 회장 이 흥 재 
1. 축 ! 유아 영세석 : 31 얼〈화〉 어머니미사 후 
2. 예비자 교리안내 : 일반-매주〈일〉 공식미사 후， 남 
자만-매주〈옥〉 저녁마사후1 학생만-매주〈호〉 오후 
4시 

3. 금주의 성경읽기 : 신약 마테오복음 전체 
4. 주일학교 어린이 성가연습 : 매일 저녁 6시 30분 
5. 섬령기도회 : 애주 금요일 오후 2시 ~4시까지 
6 . 젠 모임 : 애 주 로요알 오후 5시 , 

샌 미사-매주 일요일 오전 9시 
7 . 대학샘 모임 : 매주〈금〉 저녁미사 후 
8. 특별힘금 : 중노2가-박세옥(혜레나) 8만원 
口 지난주 봉헌금 : 375， 820원 교무금 : 3 17， 700원 

@2182언 전화 
r、r、

(덕진) 
、-'、.，./

신부 @0915 
수녀 @4804 

김종택 
조성호 

주입 신부 
사도회장 

f 

예비자一 

%인 쇄 :전 주 

교무금 : 388;000원 

보팡출판사 ‘ 홈 @ 7440 

口

@5238엔 

9 월은 복자성월 
사도호1 : 오늘 저녁미사 후 
첫 첨 례 5 : 2일 -저 녁 8시 
첫 첨 례 7 :4일 저 녁 8시 
선교 200주념 주일 : 5일(다음주일) 
복자부녀회 : 6일〈월〉 어머니마사 후 
차주전례 : 해설-안경례 

독서 -0김성원 @유기순 
지난주 봉헌금 : 363， 425원 

천화 
/、/、

(북~n 
‘ι、J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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